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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리에서 ‘정동’에 기반한 글쓰기 수업의 설계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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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Writing Class based 

on ‘Affect’ in School Geography

Yeongwoo Beom*･Mihye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지리에서 정동적 글쓰기 수업의 설계와 적용을 통해 학생들이 지리적 타자와 정동되는 경험을 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동을 지리 수업에 적용하고자 정동과 감정의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정동은 재현성･인간

성･수행성･관계성의 측면에서 기존 정의적 영역인 감정과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고, 지리교육에서 감정을 보완하는 가능성으

로 정동을 논의했다. 개인의 주관적 정서가 범주화된 인식의 형태로 재현되는 감정과 달리, 신체에 흐르는 비인지적 반응으로서의 

정동은 비재현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인간과 비인간의 대등한 관계성과 물질적인 신체의 수행으로서

의 정동에 주목한다. 이를 토대로 정동적 글쓰기를 위한 수업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고등학교 여행지리 수업에 적용하였다. 학생들

은 자신의 일상적 삶과 지리적 타자를 관계 짓는 방안으로 정동적 글쓰기를 수행했고, 수행물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지리적 타자

와 정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동적 글쓰기 수업은 정의적 영역에서 함양되는 학생들의 가치･태도를 진정성 있게 변화

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요어: 정동, 감정, 비재현이론, 지리교육, 정동적 글쓰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experience of students being affected by 

geographical others through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affective writing classes in school geography. I paid 

attention to the difference between affect and emotion in order to apply affect to geography class. Affect showed a 

contrasting difference from emotion in terms of representaion, humanity, performativity, and relatedness, and affect 

was discussed as a possibility to supplement emotion in geography education. Unlike emotions in which individual 

subjective emotions are reproduced in the form of cognition, affect as a non-cognitive response flowing through the 

body is a concept used to reveal non-represent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equ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and affect as a performance of the material body. Based on this, a class strategy for affective writing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a high school travel geography class. The students wrote as a way to relate their daily lives 

to the geographical other,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students were 

affected by the geographical other. Therefore, the affective writing class can be expected to authentic change the 

values and attitudes of students cultivated in the affectiv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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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적 대상과 학생과의 관계를 통

해 형성되는 ‘정동(affect, 精動)’의 비재현적인 양상을 학

생들의 ‘정동적 글쓰기’를 통해 드러내는데 있다. 이를 위

해 학생들이 ‘정동적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동 이

론에 기반한 수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한 

후 글쓰기 수행물을 분석하여, 정동에 기반한 수업이 지

리교육의 정의적 영역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정동은 의식으로 분별되는 것이 아닌 신체가 타자에 의

해 감응된 상태로, 인간의 인지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비재현적인 것이다. 정동은 인간 내부에 자리 잡은 범주

화된 인식의 형태인 감정(emotion)과 달리, 존재와 존재(인

간 대 인간, 인간 대 비인간, 비인간 대 비인간)의 사이에 

흐르면서 서로 관계맺음을 통해 존재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성에 기반한 정동은 이질적 

존재 사이에서 ‘정동되고/정동시키고(affect/be affected)’

라는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나타난다. 누군가에 의해 정

동되고 곧바로 누군가를 정동시키는 작용이 동시에 일어

나는 것 자체가 정동이다. 따라서 정동은 특정 존재에서 

단독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타자와의 관계

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정동은 항상 존재하지만 우

리가 정동을 분별하지 못했을 뿐이다. 인간은 의식을 통

해서 정동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서로 

다른 존재들 간의 관계맺음에 따른 질적 변화에 주목함

으로써 정동을 감지할 수 있다. 정동에 기반한 관계성은 

사물들 간의 단순한 연결로 간주하기보다는 삶의 에너지

를 주고받는 생태적 관계와 연관된다.

이처럼 정동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지리

교육과 강한 연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리교육은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대 비인간, 비인간 대 비인간의 ‘관

계’를 다루는데 초점을 둔다. 지리교육에서 다루는 관계

성을 구체적인 예로 들자면,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세계

화･자본주의 시대에 분포되고 이동되는 지리적 사물들 

간의 관계 등이 있다. 정동은 사물과 사물 사이에 보이지 

않게 존재함으로써 사물들이 스스로를 개방하고 서로 연

결되어 상호영향을 미치게 하는 역량의 일종이다. 따라서 

지리교육에서 ‘지리적 사물들 간 상호관계성에 기반을 둔 

정동’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리적 사물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하거나 이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비가시적인 정동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비재

현적인 특징을 갖는다. 정동은 재현의 수단인 언어나 이

미지로는 정확히 형용할 수 없다. 정동은 상식적이고 합

리적인 말과 글로써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리적 사

물들 간의 관계에 의해 생기는 정동의 비재현적인 양상

을 파악하고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지리적 사물들 간의 관계에 의해 생겨난 정동을 드러

내기 위해서 기존의 재현적 사고와 언어를 해체하여 ‘직

접 몸을 활용하는 글쓰기 수행’을 통해 정동을 표현하고

자 한다. 

지리교육에서 인간과 비인간과의 관계를 논할 때, 인

간을 ‘바라보는 주체’로 상정하고 비인간을 ‘보여지는 객

체’로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는 주체성을 갖는 인간이 객

체인 타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재현’할 수 있는 권력을 갖

게 한다. 재현성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인간은 주체’이고 ‘사물은 객체’라는 근대주의적 

사고에서 의미하는 관계성을 다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사물에 비해 인간이 갖는 우월한 지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 내 모든 존재들 간

에 새로운 관계성이 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에 인식되었던 관계성과는 다른 질감을 갖는 관계성

이 지리교육에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존재 간 상호 질

적 변화를 추구하는 관계성을 내재한’ 정동에 기반한 학

습 활동이 지리 수업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지리 수업은 학생들이 지리적 

사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사실적인 지식과 개념을 습득

한 후,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감정을 표출하거나 함양하도

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인간주의 지리학의 주요 주제인 

감정은 인간 개개인을 개성 있게 특징지으며 인간을 더

욱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인간성 함양을 위해서라면 

내재해야 할 필수 요소이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표정

이나 몸짓으로 솔직하게 드러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

회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은 감정은 감춰져야 하거나 의

도적으로 조작될 수도 있다. 심지어 특정 타자에 대해 

이유 없는 분노와 혐오라는 정서를 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사물에 대해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감정에 따른 

직접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처럼 감정은 

인간의 의식에 자리 잡을 뿐, 지리적 사물들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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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진정성 있는 수행을 일으킬 수 없다는 한계를 지

니고 있다.

지리교육의 정의적 영역에서 다루는 감정이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다루는 감정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

향성이 대두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리 수업에서 정동의 비재현적인 양상의 분별

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동은 타자에 의해 신체

가 ‘감응’된 상태이며 의식과 상관없는 신체의 움직임인 

‘수행’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동은 진정성 있는 수

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리교육의 가치･태도 함

양을 위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대상과의 관계맺음을 수

행하는 정동적 글쓰기 수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여 지리교육의 정의적 영역에 정동이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동

을 지리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감정과 대조되는 정동의 

특징을 정리하고 정동적 학습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논

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동적 글쓰기 수업 전략을 수립

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행지리 수업에서 지리적 타

자에 대한 정동적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다. 이로써 본 논

문에서는 학생과 지리적 타자와의 관계맺음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수행에서 드러난 정동의 비재현적 양상

을 밝혀보고자 했다. 끝으로 학생들의 정동적 글쓰기 결

과물을 분석해서 정동적 글쓰기가 지리적 타자의 비재현

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논의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학교

지리에서 정동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

용한 실행 연구이며, 지리교육에 정동이 도입될 가치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II. 정동과 지리교육

1. 감정 지리학과 정동 지리학

학교 지리에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학습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

다. 학생들이 지식을 배운 후 이에 대한 감정이 자연스럽

게 생성될 수 있고, 감정이 기폭제가 되어 학습 열의가 

생길 수도 있다. 지리교육의 정의적 영역에서 다루는 감

정은 장소감･향토애･국토애･타자와의 공감･경관에 대

한 심미적 감수성 등이 있다. 이 중 장소감 내에는 애착･

불안･공포 등 다양한 감정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집단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환경에서는 학생들이 특정 감정

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금기시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교사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내재된 감

정을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개의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학교 지리에서 감정은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교육적 소통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한계를 내

포한다.

감정이 합리적인 것과는 별개로 간주되어 인간이 삶

에서 감정을 통제하고 배제함으로써, 이를 삶의 공식적인 

영역에 포섭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고통･분노･좌

절･애착･희망 같은 감정이 지니는 즉시성과 즉흥성이 일

상적이고 공식적인 일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감정에 초점을 둘 필요

성이 있다. 다만, 감정이 지니는 비가시적인 특징으로 인

해 언어 및 기호와 같은 재현적 수단을 통해 감정을 드러

내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Anderson and Smith, 2001, 7-8). 

Anderson and Smith(2001)는 감정이 일상적 삶을 구성하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감정의 비가시성이 감정

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경감시키거나 왜곡시킨다고 보고 

있다.

Davidson et al.(2004, 3)은 감정 지리학이 추구하는 가

치가 인간이 지리적 대상을 통해 ‘통렬하고 강력한 감정’

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감정 지리학은 인간이 

지리적 대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고 이를 인간만이 지닌 특권이라고 보며, 감정의 표현

을 통해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개방적이고 진정성 있는 

존재로 형상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Pile, 2009, 8). 따라

서 감정 지리학의 인간중심적 사유는 주체적 의미의 창

을 통해 개인을 인식하는 인간주의 지리학의 논조와 

일치한다. Anderson and Harrison(2006, 334)은 인간주

의 지리학의 특징이 감정에 대한 통찰을 통해 인간 경험

의 근본적인 측면을 밝히는데 있으며, 지리적 대상에 인

간의 감정을 투영하여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았다. McCormack(2006, 331)은 인간주의 지리

학에서 본 생활 공간이나 특정 장소에서 생겨나는 복합

적인 감정들이 ‘철저하게 인간중심적인’ 해석의 결과물이

라고 보았다.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다루는 감정을 ‘협소한 감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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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감정 지리와 정동 지리의 차이점

감정 지리

emotional geography

정동 지리

affectual geography

재현성

• 시각적/언어적으로 구체적인 재현할 수 있고 이를 인지

하는 것이 가능함.

• 인간 개개인의 독특한 감정적 표출을 특권으로 여기며 드

러난 감정을 개방적이고 진실된 것으로 취급함.

• 개인 및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범

위를 가짐.

• 시각적/언어적으로 구체적인 재현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비인지적임.

• 비재현적인 정동에 의해 공간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함.

• 사회적인 통용을 넘어선 ‘생각하지 못한 생각’의 범위를 

포함함.

인간성

• 감정은 생물학적이고 의식적인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으

로, 보편적인 인간성을 갖추기 위해 인간이 내재적으로 

함양해야 할 것으로 봄.

• 인간이 비인간을 향한 자신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음으로

써 감정이 발생하게 되고, 감정의 고양을 통해 자신의 행

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성찰성을 지니게 됨.

• 정동은 비(in)인간적･전(pre)인간적･초(trasn)인간적인 것

으로 인간적인 것도 아니며, 인간 이전에 이미 있던 것이

며, 인간을 뛰어넘는 것임. 

• 동물･식물･기계 등 비인간과 인간 사이에 흐르는 힘의 일

종으로, 개인이 소유한다거나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 의

한 것이 아님.

수행성

• 감정이 인간의 의식 속에 진실하게 자리 잡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신체를 통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도 불분

명함.

• 감정을 실천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를 상징(시각적 기호

나 언어)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현시키는 것임.

• 타자(다른 인간 및 비인간)에 의한 인간의 정동화는 인간

의 성찰적 의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체에 감응되어 수

행을 이끌어 냄.

• 정동에 의한 신체의 수행은 기존 사회적 상징의 의미화를 

무의미화시키는 표현임.

관계성

•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 외부의 타자와 경계를 갖게 

되며, 물질적 신체보다는 의식을 통해 타자와 관계를 맺

고자 함.

• 신체와 의식이 물질과 비물질로 분리되는 이분법적 세계

관을 가지며, 물질성을 갖는 신체보다는 형이상학적 비물

질성인 의식을 우위에 둠. 따라서 개인 대 개인의 관계맺

음은 감정을 공유한 의식 대 의식의 관계이며, 의식을 갖

지 않는 지리적 대상과의 상호 관계성은 없음.

• 개인의 신체는 외부 세상과 인간 내부의 소통 통로이자 

외부경계를 허무는 개방적인 영역이며, 의식이 아닌 신

체라는 물질성 자체가 정동화 되면서 타자와 관계성을 

맺음.

• 인간과 비인간이 사이 공간에 위치한 정동을 통해 ‘공명’

과 ‘간섭’을 일으키며,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됨으로써 상대방을 수행하게 하는 

관계를 형성함.

출처: Pile(2009)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로 통찰하는 Pile(2009, 8)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인간중심적 시선을 통한 감정의 표현이 지리적 대

상을 피상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더불어 

인식에 기반한 재현성에 치우치다보니 지리적 대상이 지

니는 인지 너머의 비재현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Davidson amd Milligan(2004, 524)는 지리

학에서 지리적 대상과 감정 간의 관계를 논하는데 있어

서, 기존 감정의 개념을 뛰어넘는 ‘감정적 전환(emotional 

turn)’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는 감정 자체에 대한 해석

을 새로운 방향과 시각에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감정적 전환’은 기존 ‘감정(emotion)’에서 ‘정동(affect)’

으로의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동은 감정과 마찬가

지로 현상학과 비재현이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개념

이다. 그러나 Nussbaum(2002)에 따르면 정동은 감정이나 

느낌(feeling)이라는 개념과 다소 연관되긴 하지만 증오･

혐오･분노･슬픔･고뇌･행복･기쁨 등과 같은 감정을 표현

하는 단어들이 정동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Thrift, 

2004, 59).

본 연구에서는 지리 수업에서 학생들이 지리적 대상

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함양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지리적 대상과 정동되는 것을 밝히는데 있으므로, 감정과 

정동 이 둘의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이에 Pile(2009)이 정동 및 감정 지리학의 기저에 깔린 

대립되는 개념들을 추적한 것을 일부 참고하여 표 1에서 

정동 및 감정 지리학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표 1은 정동을 감정과 대비시켜 재현성･인간성･수행

성･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에 따르면 정동은 인지를 초월한 비재현적인 것이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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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인간과 타자(인간 및 비인간)와

의 ‘사이 공간’에 위치한다. 또한 정동은 추상적인 의식 

속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닌 신체적 수행을 통해 드러나며, 

외부의 타자와 경계 짓는 것이 아닌 경계를 넘어선 개방

적 관계를 전제한다.

정동은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의 일원론적 세계관으

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세상에 단 하나의 

실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간과 비인간은 하나뿐

인 실체가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낸 서로 다른 양태일 뿐

이며, 모든 사물은 서로 개방되어 동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이론을 후대의 들뢰즈가 

창조적으로 재해석했고 여기에 비재현이론과의 결합을 통

해 정동이 탄생하게 되었다(Anderson, 2006, 735-737). 

여기서 비재현이론은 하이데거와 메를로 퐁티의 현상

학, 들뢰즈와 가타리의 신생기론에 입각한 포스트휴머니

즘, 데리다의 후기구조주의라는 세 가지 철학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1)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being-in-the- 

world)’와 메를로 퐁티의 ‘살아 있는 몸(lived body)’의 개

념은 형이상학적 의식보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

성인 ‘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인

간과 비인간의 위계적 연결이 아닌 수평적 연결에 초점

을 맞추었고, 존재 자체에 내재된 의미와 경험보다는 존

재가 몸체를 통해 실제로 행위하는 역동성에 집중하였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기존의 텍스트･의미화･재현의 영역

을 넘어 해체･물질성･역학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Cadman, 

2009, 456-457). 

이처럼 정동은 존재의 비재현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

안된 개념이자, 비재현성을 구성한 수많은 철학적 유산들

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비재현이론은 데카르트로부터 시

작된 ‘관념론(idealism)’과 ‘실재론(realism)’2)에서 비롯된 

재현이론에 대한 대안적 철학이다. 관념론과 실재론은 인

간만이 소유한 선험적 형식과 지각력을 통해 세계를 객

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론이다. 이는 지각하는 주체

인 인간과 지각되는 대상인 세계(타자)를 분리시키는 사

고관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현재의 

재현적 사고방식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Cadman, 2009, 

457-458). 

인간은 세상의 존재들이 스스로 ‘표현(present)’하는 것

에 집중하기보다, 외부의 타자를 자신의 의식대로 ‘재’표

현(‘re’present)할 수 있다는 ‘재현’의 권력을 데카르트에 

의해 갖게 되었다. 이러한 데카르트적 사유는 인간 이외

의 타자를 대상화하여 재현을 통한 의미화를 시도한다. 

문제는 이러한 의미화가 인간중심주의를 고착시키고 인

간과 타자와의 불균등한 관계성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이

런 측면에서 정동은 인간중심적 의미화에서 벗어나 주변 

물질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정동은 인간 내부에 위치한 ‘인간성’에 매몰된 사고

방식으로 설명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신체

가 타자에 의해 감응되고 동시에 인간이 타자의 신체를 

감응시키는 것으로, ‘비인간적(inhuman)’이고 ‘초인간적

(transhuman)’이며 ‘전인간적(prehuman)’인 특징을 갖는다. 

정동은 인간만이 지닌 것도 아니고 다른 비인간들에게도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정동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른 

종류의 역량으로, 정동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격하시키거

나 숭고한 것으로 끌어올리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Thrift, 

2004, 60). 

정동은 신체에 감응된 것이므로 결코 심리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의 의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Pile, 2009, 

12). 다시 말해 정동은 물질성인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

시 정의하며 몸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

해 기존과 다른 관점을 갖는다(Cadman, 2009, 456). Deleuze 

and Guattari(1994, 164)에 의하면 정동은 인간에 의해 조

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동은 그 타당성이 자기 자신

에게 있으며,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존재이다. 

‘정동되고 정동시키는 것’을 통해 관계를 맺는 존재들이 

수행적인 존재로 ‘동적 변환’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

니라 정동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Anderson, 2006, 735).

정동은 감정처럼 학습자와 지리적 대상에 내재해 있

는 것이 아니다. 정동은 학습자와 지리적 대상의 ‘사이 공

간’에 위치하면서 이 두 실체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정동은 일방성이 아닌 상호 관계

성에 바탕을 둠으로써 존재들 간의 생태적 연결을 가능

하게 한다. 학습자와 지리적 타자의 정동됨은 학습자가 

일상에서 진정한 신체적 수행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2. 지리교육에서 정동의 필요성

지리 수업은 지리적 대상에 대한 지식을 익힘과 동시

에 지리적 대상에 대한 감정을 함양하거나 이를 표출시



학교 지리에서 ‘정동’에 기반한 글쓰기 수업의 설계와 적용

―130―

키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지리 수업에서 학생들은 특

정 장소의 타자들이 고통･공포･분노･평화･무력함 등을 

겪는 것을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이를 통해 감정적

으로 타자와 동일시되고 있는지와 진정성을 갖는 수행으

로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

리 수업에서 다루는 감정이 한계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관계성과 수행에 기반한 정동적 지리교육이 필요함을 다

음과 같이 논하였다. 

1) 인간중심주의에서 정동적 관계맺음으로의 전환

학교 지리에 있어 기존 감정 교육이 인간주의 지리학

의 영향을 받아 학생 내면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여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시했다면, 정동에 기반한 

지리 수업은 인간을 넘어선 지리적 타자와의 관계맺음에 

초점을 둔다. 지구상의 수많은 타자를 다루는 지리 교과

는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한 정동의 분별이 

요구된다.

정동은 다양한 존재들 간의 신체적 만남에서 발생한

다. 스피노자에게 몸체(body, 신체)는 유기적인 형체나 기

능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또한 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로 몸체를 정의해서도 안된다. 스피

노자에게 ‘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몸체가 ‘무슨 행

위를 할 수 있는가’라는 신체의 역동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McCormack, 2008, 418). 

스피노자는 몸체가 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키네틱(kinetic; 실체의 본질은 움직임)’

과 관련된 것이다. 모든 몸체는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몸체는 움직임 또는 정지, 빠름 또는 느림

과 관련하여 서로 차이를 갖는다고 보았다. 같은 그룹의 

몸체들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거나 특정 속력에 의해 한 

몸체가 다른 몸체에게 움직임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러

한 몸체들을 하나의 ‘연합체(united bodies)’라고 한다. 두 

번째는 ‘역동적인(dynamic)’ 것으로, 신체가 다른 신체를 정

동시키고 동시에 다른 신체에 의해 정동되는 역량을 말

한다. 다른 몸체와의 정동적인 만남을 통해 몸은 행동의 

강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McCormack, 

2008, 418-419). 들뢰즈에 의하면, 사물은 고유한 정체성

을 가진 기관이나 기능 등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신체

나 물체는 움직임을 통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신체는 

동물･소리･마음･생각･말뭉치･사회적 집합체 등이 될 수 

있다. 신체나 물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입자, 빠름과 느림

이라는 속도, 운동과 정지라는 힘들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Thrift, 2004, 63). 

정동은 사물･사람･아이디어･감각･관계･활동･제도 및 

또 다른 정동을 포함하여 어떠한 존재에라도 부착될 수 

있는 것이다(Sedgwick, 1993, 19). 따라서 사람은 분노하면

서 흥분할 수도 있고, 수치심을 가지면서도 혐오감을 느

낄 수도 있으며, 기뻐하면서도 놀라는 수가 있다(Thrift, 

2004, 61). 정동은 합리적인 의식과 상관없이 몸체들 간의 

관계에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의 질적 변화이므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수많은 정동의 동시다발적 

작용은 비합리적인 형태로 표출됨을 예상할 수 있다. 또

한 정동은 인간이 특정 지리적 대상을 객관화하거나 고

정된 의미를 부여하여 경계를 지을 때, 오히려 정동의 창

조적 잠재력이 정지된다고 보았다(McCormack, 2003, 496). 

정동은 ‘인간의 비인간화’를 일컫는 것이다(Deleuze and 

Guattari, 1994, 169). 인간과 비인간(동물 및 기계)이 관계

맺음을 통해 정동된다는 것은 다양한 속도와 강도를 통

해 인간과 비인간들의 몸체가 함께 새롭게 구성되고 조

합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을 비롯한 세상 모든 존재

들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Thrift, 2004, 62-63).

이처럼 정동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 동물이나 기계로

까지 신체의 범주를 확장시킨다. 정동은 다양한 존재들간

의 만남에서 발생하며, 만나는 존재들이 어떤 형태로 서

로 구성되고 조합되는지에 따라 서로의 몸체가 하나가 

된 ‘연합체’ 또는 ‘복합체’를 생성해낸다. 연합체나 복합체

의 일부인 인간은 다른 존재들에 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강도와 속도에 의해 다른 존재들과 함께 질

적인 변화를 겪을 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기계와 자연현상의 정동 사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Deleuze(1998)는 동물의 지각력을 다룬 에스토니아

의 생물학자 야콥 폰 윅스퀼(Jakob von Uexküll)에게서 받

은 영감을 받아, 복합체라는 개념을 통해 사물이 세계에

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간단한 

형태의 동물인 진드기의 존재 이유가 포유류의 피를 빨

아먹는 것으로 보고, 진드기에게서 오직 세 가지의 정동

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진드기 자신을 나무 꼭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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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게 하는 빛,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떨어지게 하는 

인간의 냄새, 인간의 몸체에서 가장 따뜻한 곳을 찾기 위

한 열이라는 세 가지 물질이 진드기라는 존재와 정동적 

관계를 맺었다고 보았다(Thrift, 2004, 62-63). 생물학적 존

재인 진드기는 비생물학적인 빛･냄새･열과 관계를 맺는

다. 즉 외부의 존재에 진드기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몸체

의 수행(올라가고, 낙하하고, 찾아 헤매고)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인간의 피를 흡입)을 유지하게 된다. 여기에서 인

간은 진드기가 수행을 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대상일 뿐

이다. 더구나 고도의 인지를 갖는 생명체로써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방출되는 냄새와 열이라는 화학적이

고 물리적인 요소가 진드기와 관계를 맺는 주도적인 역

할을 하게 된다. 

다음은 비인간과 비인간이 정동적 관계를 맺는 예이

다. 1897년 스웨덴 엔지니어인 살로몬 오거스트 앙드

레(Salomon August Andrée)가 수소로 채운 풍선을 타고 

북극으로 날아가려는 비행에서 정동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얼음과 물이라는 방해물을 피하기 위한 새로

운 경로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기서 풍선을 움직이

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수소가스로 채워진 풍선과 

풍선이 지나가는 대기의 정동적 관계에 의한 것임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정동은 몸체 내부에 내재된 것이 아니

라, 몸체(풍선)와 몸체(대기) 사이에 흐르는 속력과 강도

이다. 대기는 가시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고, 바

람을 비롯한 어떤 실체가 항상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는 

가상의 공간이다. 기류 속에서 자유롭게 떠 있는 풍선은 

기류와 같은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는데 즉, 풍선은 대기

와 정동적 관계를 통해 하늘을 비행하는 ‘수행’을 하고 있

는 것이다. 풍선은 바람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인간에 의해 설계된다. 이러한 설계

에는 태양열을 받기 위한 고도 조절, 바람의 속도를 조절

하기 위한 돛의 각도 조절이 반영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간의 신체는 기술 및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McCormack, 2008, 418-419). 

앞에서 제시한 예를 보면, 의식을 갖춘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다. 동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계나 지구의 대기 현상 등이 인간과 동등한 입장을 갖

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비인간을 구

체적 몸체나 고차원적 의식의 유무를 통해 단독적인 실

체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중심적 사고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인간과 비인간의 만남에서 서로의 속도와 강도의 차

이로 인해 이전과 다른 양태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고, 

인간과 비인간이 정동에 의해 하나의 복합체이자 연합체

를 구성한다는 사고관이 지리교육에 적용될 필요성이 있

다. 이는 지리교육에서 추구하는 비인간과의 생태적 관계

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부합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정동은 인간-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계 내에서 인

간의 주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인간 및 비인간)들 간의 역동적 관계라는 상호 얽힘

(mutual entanglment)을 탐색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의도

하지 않았으나 학습자들이 몸담고 있는 일상적 삶이 인

간중심적이라면, 정동적 관계맺음을 통해 이를 극복할 필

요성이 있다. 지리교육은 사물 하나하나에 내재한 특징을 

탐구하는데 머물지 않고 총체적인 경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연결성과 관계성을 추적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학생

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시각을 중심으로 지리적 타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사물과의 대등한 연결성을 통한 정동적 

관계맺음이 요구된다.

 

2) 수행적 신체의 중요성

인간은 행위자의 수행(표현된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행위자의 수행에 대해 자신의 의식적 경험을 바

탕으로 이를 이미지･말･글과 같은 상징을 통해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간이 상징체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수행이 비재현적인 정동에 의한 것임

을 분별하지 못하기에, 재현을 통해서만 수행을 인식하

고자 한다. 이는 존재의 행위 자체보다는 존재에 대한 인

간의 의식적 사고를 더 우위를 두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

가 직접 몸담고 있는 생활 세계를 의식에 의해 경험하게 

되면서 실재와 괴리 있는 지식을 생성하게 되고, 이러한 

지식이 다시 우리의 몸을 억압하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

하게 된다. 

Davidson and Milligan(2004, 523)는 몸이 감정을 경험

하는 담지체이자 이를 표현하는 탁월한 장소라고 보았다. 

또한 McCormack(2003, 494)은 행위와 별개로 의식된 감

정을 사후적으로 추출하려는 일부 민족지학적 방법론을 

비판하면서 현재 수행하는 행위자의 신체에 주목했다. 이

는 의식에 의해 구성된 사후적 감정보다는 정동화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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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수행이라는 진정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Pile(2009, 11)

은 인간의 경험적 내러티브는 수행하는 신체를 통해 드

러나므로 신체가 의식이나 감정보다 인간 경험의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인간중심적인 협소한 의미의 감정

이 아닌, 정동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감정은 신체적 수행

을 통해 그 진정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따라서 신체의 행

위를 의식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신체 그 자체의 표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감정적 전환’은 의식의 영역인 감정에서 신체의 영역

인 정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의식과 신체를 분리함으

로써 의식의 우위를 강조하는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사고

와 달리, 정동은 의식과 신체에 경계를 짓지 않고 수행하

는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동을 분별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식보다 행위하는 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되기(being)’라는 변신은 의식이 알아차리기

도 전에 몸이 곧바로 반응하여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상

태의 몸체로 변한다는 것이다. 의식과 상관없이 몸이 먼

저 반응하는 것은 반드시 타자의 영향력이 있어야 하며, 

이는 타자와의 관계맺음이 타자를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

다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껏 교육에서 타자에 대한 감정인 공포･분노･혐

오･애정･무관심 등을 다루는 것을 감정 교육의 일환이라

고 보았다. 감정 교육은 집단적인 감정(유태인을 혐오하

는 히틀러에 대한 증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적인 감정(장소에 대한 낭만주의적 향수, 오감에 의한 신

체적 향유 등)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식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감정 교육은 외부의 타자

를 자신과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것으로, 의식을 갖는 

인간이 외부의 타자를 감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물질

적인 것으로 격하하는 것이다. 감정은 인간이 이성적 의

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제이며, 사물에 대한 인간의 감

정은 인간이 타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성을 공고히 할 뿐이다.

이에 반해 정동은 의식 이전, 즉 감정을 느끼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타자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불분

명한 상태에서 타자의 신체에 의해 감응되고 곧이어 타

자의 신체를 감응시키는 것 자체가 정동이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감정은 설사 타자에 대한 폭력과 배제가 잘못

되었다고 느끼더라도 이를 시정하는 행동으로 이어질지

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신체적 수행인 정동

은 실천이라는 행동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다. 

지리교육은 먼 거리에 있고 경험해 볼 수 없는 지리적 

타자에 대해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다. 그러나 물

리적인 신체의 제약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타자와의 경

험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리 

지식을 교실 수업을 통해 이미지･영상･언어로써 학습하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은 지리적 대상에 대한 실재

보다는 상징(시각적 기호나 언어)을 통해 재현화된 지리

적 대상을 배우는 것이다. 사실 지리적 대상의 실재를 직

접적으로 경험하더라도(일상적으로 보는 동네 뒷산이나 

동네에 흐르는 하천) 이러한 지리적 대상들이 언어로 상

징화 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를 인식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즉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지리적 사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에 의해 지리적 사물을 가르치는 학교 지리는 언어로 구

성된 담론의 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담론의 해체와 언어

의 균열을 통해 재현의 방식을 폭로함으로써 지리적 대

상의 비재현적인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 

Cadman(2009, 456)은 지리적 대상을 ‘재현(represent)’

시키는 것보다, 잘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 관행의 본질을 

‘표현(present)’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실재적 삶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리적 사고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지리적 대상의 비재현적인 영역과 관계맺음을 

위해서는 신체적 수행이라는 ‘표현’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수업 방법이 ‘정동적 글쓰기’라는 표

현이자 신체적 수행이다. 비인지적인 지리적 대상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현적 관행을 벗어나, 문법에 맞

지 않은 표현이나 가상적이고 문학적인 표현, 비합리적인 

표현 등을 사용하여 기존의 재현성을 해체시키는 신체적 

수행이 필요다고 볼 수 있다. 

III. 정동적 글쓰기와 지리 수업전략 설계

1. 수업방법으로서의 ‘정동적 글쓰기’

글쓰기는 필자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만의 언어로 드

러내는 과정이자 의미론적 상호작용이다(Burlingame, 2019). 

의미론적 상호작용을 학교수업에 적용하면 학생들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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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활 세계와 창의적으로 조우할 수 

있다. 글쓰기의 핵심 기능은 경험과 인식을 통한 직･간접

적인 맥락과 상황을 재현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다(황인

순･김보현, 2017). 재현의 수단으로서의 글쓰기는 인지적 

정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주변에 늘 존재하지만 재현으로 환원하기 어려

운 자신만의 느낌･감각･정동을 구조화하기 용이한 방법

이다(신진숙, 2018). 그동안 지리적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

는 지리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방법론의 구상과 

적용으로서 다양하게 시도되었다(최향임, 2007; 박인순･

조철기, 2009; 한희경, 2013; 김다원, 2014; 강창숙･김완수, 

2018; 박성준, 2018; 이형상, 2020). 다만, 지리 글쓰기가 

지니는 연구의 초점이 주로 글쓰기의 전략이나 개인적 

장소감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e-NIE를 활용한 글쓰기의 실행연구를 통해 지리적 문

해력, 방법적 지리 지식 함양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가 

있다(이형상, 2020). 해당 연구는 지리적 글쓰기가 자기주

도 학습능력･흥미･지식 및 정보 활용능력･문제해결 및 

의사소통능력･가치 및 태도 내면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면적 평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 그리고 지리

적 글쓰기가 지리 교과의 과정중심평가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리 글쓰기는 

참여적 수행과정을 통해 지식･이해 위주의 학습을 넘어 

과정･기능뿐만 아니라, 가치･태도의 정의적 영역까지에 

걸쳐 지리 학습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는 정의적 영역의 역량 함양을 위한 비재현적 관점의 정

동적 글쓰기 수업전략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비재현지리학의 효과적인 방법론에 대한 

일련의 연구(Hinchcliffe, 2000; Latham, 2003; Wylie, 2005; 

Dewsbury, 2010; Doel, 2010; Greenhough, 2010; Thorpe 

and Rinehart, 2010; Stewart, 2011)를 통해 지리교육에서 

정동적 글쓰기의 적용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동의 

비재현적 양상은 시, 소설 등의 문학작품이나 영화･다큐

멘터리･디지털 글쓰기 앱 등 다양하면서도 자유로운 형

식 속을 경유하여 분출된다(신진숙, 2018; 2021; 강연진, 

2020; 김소륜, 2022). 따라서 정동적 글쓰기는 특정 형식

에 얽매여 글쓰는 행위를 통해 인지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는, 비인간을 포함한 타자의 입장이 되보거나, 타자와 자

신의 경계를 허물어 연합체가 되는 가상을 상상하거나, 

기존의 의미화된 상징을 해체시켜 무의미 속에서 새로운 

상징을 창출하는 정동화에 초점을 둔다. 일종의 설명적 

개입이나 개념화 과정을 유보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무작

위적인 스케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Stewart(2007)의 통찰

을 고려하면, 정동적 글쓰기가 인간의 인식을 표현하는 

재현적 방법을 넘어 동시에 비재현성의 영역에 당도할 

수 있는 경험적 수단일 수 있다. 따라서 비재현적 방법론

으로서의 글쓰기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세계에서의 

상투적 행동, 일상적인 만남 등 수행과 실천에 기반한 즉

각적인 느낌, 정서의 움직임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Stewart, 2007). 

정동은 하나의 ‘사건(event)’으로 볼 수 있으며 이질적

이고 다중적인 관계성이 잠재적인 형태의 ‘매핑(mapping)’

으로 얽혀있다(Stewart, 2007, 30). 모든 장소는 정동을 주

고받는(affect/be affected) 역동적 행위성이 있음을 전제한

다(김환석, 2020, 129). 따라서 지리교육은 장소 그 자체가 

지니는 생기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생기성을 동반한 

지리적 경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성과 다양한 물질

들의 얽힘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는 경관을 바라보는 학

생들의 초점이 인간 중심적 행위성에서 물질의 정동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장소는 다

양한 관계에 기반한 정동적 기제를 발휘할 수 있다. 학생

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지리적 장소와 경관은 지리 지식

의 내재적, 본질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며, 실천

적 행위를 통한 정동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정동적 글쓰기 수업을 통해 정의내리기 어

려웠던 정동의 돌연적이고 우발적인 양상이 글쓰기의 표

현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교실환경

에서의 학생들은 언어가 지니는 명확성과 계량적 표현으

로 포착할 수 없는 비가시적인 영역의 정동과 조우할 수 

있다. 정동은 감정과 달리 범주화된 형태로 환원되지 않

는 비재현적인 영역에 존재하여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들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공간속에서 다양한 지리

적 현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

생들이 조우하는 지리적 경관과 장소에서 잠재되어 있는 

이질적 정동의 표출 양상을 글쓰기라는 수단을 통해 표

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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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소브랜딩의 감정적･정동적 차원의 접근

장소브랜딩의 감정적 차원의 재현적 접근 장소브랜딩의 정동적 차원의 비재현적 접근

감정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정동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장소 정체성, 장소 애착, 장소 의존성, 

장소 기억, 장소 만족감, 장소 소속감

정동의 공간성, 수행성, 비재현 지리, 

수행적･실존적 진정성, 정동 지리학

출처: Nogué and de San-Eugenio-Vela(2018) 연구자 재구성

2. 정동적 글쓰기를 위한 수업전략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과

정 중심 수업 활동에 기반한 교육을 제안하면서 민주시

민으로서의 다양한 측면의 자질 함양을 강조한다(교육부, 

2015). 이에 학교 지리 수업도 인지적인 사실과 개념 위주

의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 관점과 가치관

을 드러내는 정의적 영역의 활동 수업이 중요시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영역을 위한 활동수업으로 비재

현적 방법론의 일환인 글쓰기를 수업핵심전략으로 설정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비재현성을 원형적으

로 표현할 비재현적 수단은 없다. 

그리하여 Vannini(2014)는 비재현성을 드러내는 연구 

방법론으로 글･사진･춤･시･영상･소리･설치 미술 등을 제

시한다. 특히 글쓰기는 구체적･실제적･감각적으로 일상

의 행위(덧없어 보이거나 의미가 없을지라도)와 접촉함

으로써 삶의 세계를 생동감 있게 제시할 수 있다. 학생들

이 경험하는 생활 세계는 결정되지 않은 장소의 잠재력

과 기존에 수용된 의미의 무게를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학생들은 글쓰기를 통해 장소를 관통하는 다양한 물질의 

관계성과 접촉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지향하

는 정동적 글쓰기에 있어 정동은 개인의 감정을 극대화

하는 낭만주의의 형태로 인간 본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물

질을 둘러싼 관계성 및 창발적 존재에 관심을 둔다(Thien, 

2005). 

그러므로 정동적 글쓰기는 개인적 경험에 내재된 인

간중심적인 감정과 의미나 상징을 통한 도식화를 가급적 

배제하고 구체화된 행동에 내재된 육체와의 얽힘에 주의

를 기울인다(Vannini, 2015). 정동은 지리적 경관을 관통하

는 다양한 차이를 동일성의 굴레에서 구출하고 지리교육

에 있어 지리적 상상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세계에 대한 인식은 정동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정동은 의미의 형태나 지식의 단위가 아니라, 비

자발적인 배움의 상황이나 직접적인 수행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생각의 표현과도 같다(Stewart, 2007, 40). 

정동적 글쓰기에서 주목하는 비재현적 접근의 방향성

은 감정과 정동이 생산되는 양상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장소에서 발현되는 정동적 차원을 비재현적 측

면에서 논의한 연구가 있다(Nogué and de San-Eugenio-Vela, 

2018). Nogué and de San-Eugenio-Vela의 연구는 장소 브

랜딩에 대해 고려해야 할 재현적 요소와 비재현적 요소

를 제시한 점에서 정동적 글쓰기에 시사점을 부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장소에서 생산되는 감정과 정동의 

접근을 재현적 접근과 비재현적 접근으로 각각 대응시켜 

장소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표 2

와 같이 분석했다. 

장소 브랜딩의 감정적 차원을 재현적으로 접근한 사

례는 장소정체성･장소애착･장소의존성･장소기억･장소 만

족감 등이 있고 Nogué and de San-Eugenio-Vela는 이를 

통해 장소의 소속감과 의미를 찾는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장소 브랜딩의 정동적 차원을 비재현적으로 접근한 사례

로 정동의 공간성･수행성･수행 및 실존적 진정성･비재현

지리학･정동지리학 등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장소정

체성이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논의하는 방법론적 개인주

의를 넘어 다양하게 생산되는 정동적 흐름에 주목함으로

써 장소에 대한 비재현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정동적 글쓰기가 지리교육

의 정의적 영역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기 위해 표 3과 같

은 수업전략을 개발했다. 연구자는 여행지리를 학습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동적 글쓰기를 위한 수업

전략을 적용하였다.

표 3에 제시된 수업전략은 I단계의 경관 탐색, II단계

의 경관의 수행적 인식, III단계의 경관 체현으로 구성되

어 있다. I단계는 다양한 행위자를 통해 경관을 탐색하는 

단계로 특정 장소에 대한 예술적･창의적 접근 사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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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업전략 개요

I. 경관 탐색 II. 경관의 수행적 인식 III. 경관 체현

경관 응시 정동적 글쓰기 정동의 분별 

•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위자의 존재인식
➜

• 다감각적 경관 인식을 위한 직･간접적 경험

• 경관의 다층적･종합적･맥락적 인식

• 경관의 양적･질적 인식에 초점을 두어 접근

➜ • 가치･태도의 체현

제시 자료 수업 방법 추수 활동

• 특정 장소에 대한 예술적, 

창의적 접근 사례

• 다양한 감각과 느낌을 통한 장소의 경험

• 동일한 장소를 관통하는 다양한 인식 공유

• 직･간접적인 경험과 대화를 정리하여 글쓰기 

• 여행자로서 자세와 

태도를 생각해보기

• 여행의 가치 체현

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경관을 탐색한다. 경관을 응시하

는 I단계는 시각적, 언어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경관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행

위자에 대해 생각해본다. II단계는 학생들이 다감각적 기

제를 통해 경관을 인식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장소를 관

통하는 다양한 경험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수업시간에 

나눈 대화와 자신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정동적 글쓰

기를 시도한다. 학생들은 경관의 다중적･종합적･맥락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를 관통하는 다양한 감

각･느낌･정동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서로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인

식을 공유한다. 특히 II단계는 학생들이 경관을 인식하는 

데 있어 장소가 지니는 자연･인문적 특성에 대한 인지적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경관에 대한 수행적 인식이 지나

친 추상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관의 양적･질적 인

식에 초점을 둔다. III단계는 경관에 대한 가치･태도를 체

현하는 단계로 여행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생각해보고 

여행의 가치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정동의 분별을 시

도하는 III단계는 학생들이 물리적, 심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지리적 타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행 경관을 마주한다. 이를 통

해 학생들은 신체에 감응되어 표출된 여행지에 대한 가

치･태도를 기존에 여행했던 방식에서의 여행자의 입장과 

비교･배치해본다. 

표 3에 제시된 본 수업 전략은 각 단계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경관

의 구체적인 매력과 감정을 경험하고 향유하기 위한 통

합적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수업 과정에서 주

의할 점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은 순차적 배열에 

의해 학습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장소를 다양한 맥

락에서 경유하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를 종합적으로 

인식해나가는 병렬적 관계임에 주목한다. 따라서 연구자

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측면을 동시에 고려

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수･학습과정으로 기획하여 

진행하고자 했다.

표 4는 정동적 글쓰기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세부 과정으로, 표 3의 II단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

한 것이다. 정동적 글쓰기의 단계는 ‘재현성의 의심 품기’ 

→ ‘자신의 일상과 결합시키기’ → ‘재현된 지배 담론을 

재배치하기’ → ‘비재현성을 재현하지 않고 표현하기’의 

순서로 되어 있다. 표 4에서는 학생이 지리적 대상과 정

동되는 과정을 글쓰기를 통해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핵심 활동과 예시적인 관련 발문을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단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학습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다. 1단계는 재현성에 의심을 품는 

학습 활동으로, 지리적 대상의 비가시적인 부분에 대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탐구하고자 하는 학습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학생들

이 다소 허무맹랑하다고 느껴지는 답변을 하더라도 교사

는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지리적 사물

의 재현성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 부족한 점, 불공평한 점 

등을 학생들이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하고 유도적

인 발문이 필요하다. 

2단계는 학생의 일상적 삶과 관련시키는 학습 활동으

로, 학생 개인의 특이성을 교실 수업에서 드러낼 수 있도

록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이하면서도 일상적인 경험담을 최대치로 이

끌어내어 교실에서 이를 자연스럽게 표출시키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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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정동적 글쓰기의 세부 과정

단계 핵심 활동 관련 발문

< 1단계 >

재현성에 의심 

품기

▪시각적/언어적으로 재현된 지리적 대상

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분별하기

• (지리적 대상에서) 무엇이 더 궁금한가요?

• (익숙한 지리적 대상을) 낯설게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

나요?

< 2단계 >

자신의 일상과 

결합시키기

▪학생 개개인의 일상을 교실에서 실천하기

▪교과서, 서적, 교사의 수업을 통해서 채워

지지 않은 지리적 대상의 보이지 않는 것

을 자신의 일상적 체험으로 채워 넣기

•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해서 (지리적 대상을) 문학적 작품처럼 표

현해 볼까요?

• 좋아하는 가요의 노랫말을 활용해서 (지리적 대상을) 표현해 볼

까요?

• 좋아하는 춤이나 몸짓으로 (지리적 대상을) 표현해 볼까요?

• (지리적 대상을) 유행어와 결부시켜서 표현해 볼까요?

< 3단계 >

재현된

지배 담론을 

재배치하기

▪성별, 젠더, 계급, 인종, 빈부격차 등이 

드러난 재현적 삶의 확고한 담론 무너뜨

리기

▪다른 인간이 되어보거나, 인간이 아니라고 

가정해보기

• 예) 여성의 머리카락이 주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란 남성들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아파트 한 개 동에 최고급 호와 작은 평수의 임대 호를 같이 

짓는다면 어떨까요?

• 예) 커피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커피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 4단계 >

비재현성을 

재현하지 않고 

표현하기

▪사물과 일치(재현)되지 않은 비합리적인 

언어를 구사하기

▪의식적인 생각을 쏟아내지 않고 비정형적

으로 쓰기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표

출하기

• 예) 바람이 흩날리는 눈발이 되어 도시를 배회하면 어떨까요?

• 예) 건물의 붕괴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 예) 인간은 껍데기에 불과할까요?

• 예) 여름철 흘리는 땀방울의 입장에서 인간의 피부는 어떤 공간

일까요? 

것이 중요하다. 시간적 소요가 많을 수 있으므로 학생의 

경험담을 지리적 대상과 연결시키도록 교사가 의도적인 

발문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지리적 대상에 대해 교

실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

는다면, 이때 학생들이 유행어･유행가 가삿말･영화속 대

사･몸짓 등을 동원해 지리적 대상의 재현불가능한 영역

에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채워 넣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의 진정성 있는 경험이 재현된 지리적 대상을 

비집고 들어가 재현된 지리적 대상이 균열이 일어남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3단계는 재현된 지배 담론을 재배치하는 학습 활동으

로, 1단계와 2단계를 통한 지리적 대상의 재현성의 균열

됨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울리지 않은 것들끼리 합치기, 

금기시되는 것을 드러내놓고 논하기, 기계나 자연현상의 

입장이 되어보기 등의 ‘가상성’을 통해 재현된 지리적 사

물의 공고함을 흐트러뜨려 지리적 사물을 재배치하는 것

이다. 이 때 어떠한 지리적 사물도 다른 사물에 비해 우위

가 없으며, 순서도 없다는 것을 염두하게 하면서 학생들

이 가상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과 비인

간, 비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서 이전과 다른 관계성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상하, 

위계, 포함 관계라는 종단적 관계가 아니라, 횡단적 연결

을 통한 관계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단계는 지리적 대상의 비재현성을 글쓰기를 통해 표

현하는 학습 활동이다. 3단계의 실시했던 가성성을 직접 

글로써 표출하는 단계로, 학생의 신체가 정동되어 글을 

쓰는 수행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문학

성이 요구되므로 교사는 문학작품에 쓰이는 어구를 소개

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재현성을 넘어

서는 것이므로 학생 자신이 지리적 사물과 함께 고정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변해가는 과정 자체를 학생이 써내려가

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이 정확할 필요도 없고 지

리적 대상의 모양이나 크기에 집중할 필요도 없음을 유념

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리적 대상이 위치한 다양한 시공

간이 동시다발적으로 중첩되어 현재 교실에 있는 학생의 

몸에 스며든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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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적 글쓰기 활동 이미지카드를 이용한 여행사례 공유

그림 1. 지리적 대상과의 정동화를 위한 학생 활동 모습

위와 같이 표 4에서 제시한 단계는 꼭 순서대로 지켜

져야 할 필요도 없고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닌, 

정동적 글쓰기를 위한 예시적인 학습전략이다. 그러나 교

사가 정동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해야 위와 같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IV. 정동적 글쓰기 수업의 적용과 분석

1. 정동적 글쓰기 수업의 적용

본 연구에서 설계된 수업전략은 광주에 위치한 A 고

등학교 3학년 1개 반에 적용하였다. 총 23명의 학생이 연

구 수업에 참여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수업 전략

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2022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여행지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 여행지의 

다양한 매력에 대해 경험하고 향유하기’라는 주제로 지리

적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연구 수업의 목적

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정동적 글쓰기 수업 전

략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연구 수업은 표 3의 수업 

전략 3단계에서 강조하는 경관의 탐색, 경관의 수행적 인

식, 경관 체현의 과정을 표 5와 같이 교수･학습 과정안으

로 구체화하였다. 연구 수업 단원은 ｢III. 다채로운 문화

를 찾아가는 여행｣ 중에서 3단원인 촌락여행과 도시여행

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수업 사전에 학생들에게 모둠별 

탐구활동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에 대해 상

세히 안내하였다.

정동적 글쓰기 수업은 4차시로 설계되었고, 2주에 걸

쳐서 실시하였다. 이 외에 연구 수업에 대한 주제와 배경

에 대한 안내를 위해 사전에 정동적 글쓰기 수업 오리엔

테이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총 4차시에 걸

쳐 실행연구를 실시하고 지리교육에 주는 효과를 밝히는 

측면에서 수업 결과를 질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표 5에서 제시된 세부 수업과정을 살펴보면 1차시는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 SNS, 블로그 등을 통해 특정 개인

이 여행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다. 연구자는 다양한 인증 샷을 찍고 공유하는 디지털 문

화를 소개하며 사진의 특징, 사진들의 공통점 등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을 표현하도록 질문했다. 학생들은 여행지

를 시각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본 뒤 다양한 사진과 영상 속에서 느껴지는 여행지에 대

한 개인의 생각을 발표했다. 더불어 이미지카드를 통해 

다양한 여행지에서의 경험 양상을 그림 1과 같이 모둠별

로 공유했다. 

2차시는 여행자의 수행성을 인식하는 활동으로 글과 

영상자료를 통해 여행지를 다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다. 연구자는 스페인의 데 콤포스텔라 지역과 부뇰 지역

의 여행 영상을 제공하였고 학생들은 여행자의 입장에서 

장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여행자의 다양

한 경험에 대해 책과 블로그의 텍스트를 통해 추가적으

로 살펴보고, 영상 제작자의 관점에서 느꼈을 법한 경험

을 모둠별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여행지 

경관과의 상호작용과 실천의 양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

는 정동적 탐색을 통해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에서 일상

적인 경험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연

구자는 학생들에게 여행지라는 인지적 정보에 바탕을 둔 

의식적인 생각보다 여행자 입장에서 경험했을 법한 신체

의 반응을 개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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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동적 글쓰기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 사례

 여행지리 단원과 성취기준

단원
III.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03. 촌락 여행과 도시 여행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

성취기준
[12여지03-03] 촌락 여행과 도시 여행이 제공해줄 수 있는 매력을 촌락과 도시의 기능적 특성과 관련시켜 사례 중심으로 

탐구한다.

학습 목표

• 다양한 여행지의 구체적인 매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여행지에서 느끼는 감정을 글쓰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 다양한 감각으로 여행지의 매력을 향유할 수 있다.

학습 계획 교수-학습 활동 수업 맥락

경관 탐색 1차시

• 다양한 SNS 인증 샷을 찍고 공유하는 문화 소개

 - “여러 사진을 보고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 “사진을 보고 무엇이 느껴지나요?”

 -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유튜브의 브이로그, 이미지카드를 통한 여행지 탐색 경관의 시각적 소비에 

대해 생각해본다.

여행자의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탐색한다.

• 유튜브의 브이로그 탐색 • 이미지카드를 통한 탐색

경관의

수행적

인식

(정동적 

글쓰기)

2차시

• 모둠 탐구활동 주제를 소개하고 활동 내용과 방법을 안내

 - 활동 주제 : 여행지를 다감각적으로 경험하기

 - 활동 내용 : 글과 영상자료를 통해 여행지를 간접 경험한다.

  1) 책(소설 및 에세이)과 블로그의 텍스트를 숙독한 뒤, 모둠 구성원과 서로 이야기한다.

  2) 여행지를 다녀온 여행 영상(유튜브의 V-log)을 시청한 뒤, 영상 제작자의 관점에서 느꼈을 법한 

경험을 모둠 구성원과 서로 이야기한다.

여행자의 입장에서 

구성된 책, 블로그, 

여행 영상을 통해 

여행지를 경험한다.

• 스페인 데 콤포스텔라 • 스페인 부뇰

1) 산티아고 순례길 33 : 나의 버킷리스트

2) https://blog.naver.com/flupiano/222833693471

3) https://www.youtube.com/watch?v=AT7BefbR2jo

1) 축제인류학

2) https://blog.naver.com/z9739/222174733290

3) https://www.youtube.com/watch?v=cCTT4EWciWs

3차시

• 활동 내용 : 직･간접적으로 여행한 여행지에 대해 글을 써본다.

  1) 스페인 여행지를 직접 경험한 여행자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

  2) 자신이 직접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자신만의 글을 쓴다.

  3) 여행지에서 겪는 다양한 감각의 어우러짐을 상상해본다. 

• 발표 방법 : 여행지에 대한 글쓰기 내용 공유(나레이션 독백)

여행객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각에 집중해본다.

경관

체현
4차시

• 다양한 감각으로 체현한 여행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 여행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와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여행자의 가치와 태도 공유 • 독서를 통한 여행지의 체현

• 화면으로 함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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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업 참여학생 A의 글쓰기 연구수업 참여학생 B의 글쓰기

그림 2. 정동적 글쓰기 사례

3차시는 직･간접적으로 여행한 여행지에 대해 자신만

의 정동적 글쓰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먼저 학생들은 연

구자가 제시한 여행지를 여행자의 관점에서 경험하고 실

천한 것을 그림 1과 같이 글로 작성했다. 연구자는 학생

들이 여행지에 대한 거시적인 정보나 대중여행에 기반한 

장소의 특징보다는 여행지 경관과 맞닥뜨린 개인의 몸적 

정동과 다양한 감각에 집중하여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그림 2와 같이 정동적 글쓰기를 수행하

였다. 앞서 수행한 간접적인 여행 경험을 통한 글쓰기와 

더불어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여행지에 대해서도 

정동적 글쓰기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연

구자는 정동적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 여행지의 재현화

된 객관적 정보가 없는 상태, 즉 지리적 타자에 대한 구체

적인 인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편견없이 글

을 쓸 수 있음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4차시는 모둠별 대화와 독서를 통한 여행지 경관에 대

한 생각 나눔 시간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여행 경험을 공

유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감각으로 체현한 여행지

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여행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연구자는 학생들

이 여행지라는 지리적 대상을 실재보다는 상징화된 재현

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피력하고 이미지카드를 다시 모둠

별로 살펴보면서 여행지 경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

유하도록 안내했다. 이어서 연구자와 함께 여행 도서를 

함께 숙독하여 읽고 학생들은 여행의 가치와 여행자의 

태도에 대해 자신만의 관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은 기존의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재현성을 

해체시키면서 연구자가 강조하는 여행하는 자의 신체적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경험 사례로 살펴보는 것

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행지를 구성하

는 이질적인 행위자의 존재를 위해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를 생각해봄으로써 여행지를 새롭게 탐색하는 활

동을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수업에 대한 흐름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기 때문에 행위자의 다양성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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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수준이 높았다. 수업이 시작되면서 여행 유투버의 개

인 여행 브이로그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여행

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학생들

은 여행지에서의 시각적 소비, 여행자의 1인칭 관점, 다

양한 행위자 탐색 등을 통해 영상을 살펴봄으로써 여행

지를 통해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과 생각을 공유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모둠별 생각의 공유 과정에서 여

행지를 수동적이고 비활성화된 경관으로 지정했고 이를 

관찰하는 인간을 설정함으로써 인간-비인간 관계를 단선

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학생들

이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가 관여하는 여행지 

특유의 물질적 분위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여행지를 관통하는 행위자의 권리가 어느 누구에게나 동

등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동시에 오직 인간행위자

만을 전제하고 나머지를 비인간으로 설정하는 여행 경관

의 이분법적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학생들은 스페인 여

행 영상을 시청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여행지의 순간을 

경험하였고, 직･간접적으로 마주했던 기존 여행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동반되었다. 더불어 일부 학생들은 시각

위주의 소비여행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공유했다. 연구

자는 여행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글과 영상

자료를 제시하였고 학생들은 다감각적인 경험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눴다.

연구자: 여행자가 되어 여행지를 경험해보니 어땠니?

참여학생 A:저도 모르게 길을 걷고 있었고, 끝없이 그냥 계

속 걷고 또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참여학생 B:조금은 토마토가 더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불쾌했고, 답답했어요. 평소에 생각했던 라토

마티나의 붉은 색과 스페인의 열정이 별로 떠

오르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시끄

러운 장소에 던져진 것처럼 온 몸에 소름이 돋

았어요. 

보통 스페인이라는 이미지는 정열 및 화려함과 기독

교적 엄숙함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고 여겨진다. 라 토

마티나 축제는 스페인의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배가시키

는 것으로, 토마토의 색깔과 연상되어 정열･열정이 뿜어

져 나오는 현장으로 인식되고 토마토를 던지고 뭉개는 

세러머니적 활동은 가보지 않은 사람도 흥분과 격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행자 브이로

그에서 직접 가본 여행자가 제시한 영상을 통해 스테레

오 타입으로 느껴졌던 스페인의 축제의 재현성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다. 시각으로만 느껴졌던 붉음과 연

상된 정열보다는 다감각적 기제에 의한 토마토가 피부로 

느껴지는 촉각･압도적인 소음･관중들에 의한 비좁은 공

간･찝찝하고 불쾌함이 공존되어 발생하는 낯선 향 등이 

직접 가보지도 않은 학생들의 신체에 정동됨이 일어났다.

연구자는 학생들과의 발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되

는 여행지에서도 정동이 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

를 바로 글쓰기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수업의 핵

심활동인 정동적 글쓰기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직･간접적

으로 경험한 일상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도록 독려했다. 

글쓰기는 간접적인 랜선 여행과 자신의 일상 속 여행을 

구분지어 각각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여기서 정동

적 글쓰기의 표현 방법은 수필, 에세이와 같이 형식에 얽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정동적 글쓰

기의 주제는 공통으로 제시한 스페인 여행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상 속에서 실천했던 다양한 여행지 등을 사례

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정동적 글쓰기의 결

과를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했다. 연구자는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어떤 존재가 주

체나 객체로 형상화되는 것이 여행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안내하고, 감정과는 다른 정동적 순간에 대한 표

현을 언급하고 수업을 마무리했다. 

2. 정동적 글쓰기 수업의 결과 논의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정동적 글쓰기 활동의 초점은 학

생들이 정동을 통한 경관의 비재현적 인식 수준을 살펴

보는 것이다. 학생들은 스페인 여행지에 대한 간접적인 

경관 체험을 통해 정동적 글쓰기를 수행한 뒤, 일상적 여

행의 경험을 살려 자신만의 관점으로 정동적 순간을 글

로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지리적 타자와의 관

계맺음과 그 관계에 집중하여 글을 쓰도록 안내했다. 이

에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

는 지리적 사물들(산, 강, 흙, 나뭇잎 등) 일부가 평소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

가는 나는 지리적 사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하며, 정동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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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거시적인 관계가 아닌 미시적이면서 일상적인 상호

관계에 대해 써보자는 제안을 했다. 

교과서에 제시된 지리적 개념과 일반화를 적용하여 

체계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당부하며, 학생이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자연적 현상이나 

사물의 작용에 대해 쓰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펜을 

잡은 손이 저절로 써내려가도록 무엇인가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겨보자고 했다. 이 정도의 설명을 통해 학생들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어떤 학습 활동을 하려는지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숙

지하는 듯 보였다. 평소의 수업은 지리적 사물에 대해 교

사가 학생들에게 언어나 이미지로 재현을 한 후, 이를 받

아들인 학생들이 교사가 재현한대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재현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진다면 교사는 좋은 지리 수업을 한 것으로 판명된다. 

그러나 수행적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연구자인 교

사는 학생에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릴 수 없었고 이

러한 수업방식마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비재현적인 

흐름으로 진행되듯이 보였다. 학생들도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스마

트폰으로 무엇인가를 찾거나 멍하게 생각에 잠기거나 연

습장에 끄적이거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몸을 

이리저리 들썩거리는 등 형용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자

신이 무엇인가를 실천해야겠다는 분위기를 뿜어내는 듯 

했다. 다음은 학생들이 수행한 정동적 글쓰기 결과물의 

일부이다. 

“어등산을 오를 때, 습관적으로 저는 등산로에 튀어나온 

나무줄기를 꼭 밟는 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발바

닥에 전해지는 딱딱함을 즐기고 있었지요. 등산할 때 코로 

전해지는 나무 내음은 강렬한 태양보다는 온 몸에 전해지

는 서늘함과 잘 어울리고 그 상황이 저는 좋아요.”            

(참여학생 C)

위 학생의 글은 광주광역시 서쪽에 위치하고 주민들

의 거주지로 둘러싸인 나지막한 높이의 어등산과 정동됨

을 체현한 글쓰기 수행물이다. 어등산에는 골프장이 이미 

들어섰으며 쇼핑몰과 호텔을 세울 계획을 수립하여 더 

큰 관광단지로 개발할 예정이지만 광주 시민들의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 관광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개

발과 보존이라는 담론의 상징이 되어버린 어등산은 산책

로가 놓여진 보통의 이름 없는 동산이나 시의 상징이 되

는 무등산과는 많이 다른 경관과 장소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 학생은 어등산의 가장 큰 화두인 개발과 보

존이라는 상징적 재현을 자기 방식대로 다시 재현하는 의

식적인 글을 쓰기보다는 어등산의 몸체와 자신의 몸체가 

정동됨을 글로써 수행했다. 정동화는 ‘가상성(virtuality)’을 

기반으로 하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을 따르지 않는

다. 과거에 산을 발로 내딛었을 때와 나무 내음에 의한 

신체의 감응으로 인해 현재 학생의 몸은 질적으로 변화

된 상태이다. 이 학생이 경험하는 지리적 타자와의 만남

은 수행하는 신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인 

생각보다는 신체에서 오는 다양한 자극에 대한 직관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더불어 이 학생의 글은 학생 스스

로가 수행하는 자신의 신체에 주목하면서 산이라고 특정 

재현적 경관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산

이라는 경관과의 관계맺음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신체의 수행이 선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났

다고 볼 수 있다.

“문득 나를 스치는 하루가 있어요. 축축한 냄새, 촉촉한 

감촉의 10월의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자주 앉는 나

무벤치에 뭔가 미묘하지만 상쾌한 공기와 함께 있었지. 그

렇지만 방심해서는 안돼요. 내가 한없이 더 작아진다면 나

뭇잎의 물 한 방울이 커다란 바다가 되어 나를 덮칠 테니

까요.”

(참여학생 D)

위 글은 학생이 자신의 일상적 거주 공간에서 대기라

는 물질성과 정동됨을 수행적 글쓰기를 통해 표현한 것

이다. 보통 장소성을 갖는다고 하면 장소 내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인간과 밀접했던 물체들에 감정을 투여하는 것

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학생은 냄새･감촉･공기･수증기･

응결 같은 비재현적 현상과 물방울･큰 바다와 같은 물질

들과 정동되어 자신의 잔잔한 일상적 삶의 공간이 격정

의 공간과 겹쳐짐을 체현함으로써 새로운 장소감을 향유

하고 있다. 학생의 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체온와 숨결

이라는 강도가 대기와 결합하여 응결 현상을 통해 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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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물방울은 나뭇잎에 한방울만 

맺힐 수도 있지만, 수많은 물방울이 빠른 속력으로 합쳐

져 커다란 바다를 형성할 수도 있다. 

나무 벤치에 있는 학생은 한가롭고 편안한 장소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온갖 사물의 강도와 속력이 학생의 몸체

와 얽힘으로 인해 보통의 감정적 표현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장소성을 갖게 된다. 보통 장소성이라고 하면 인간

이 구체적으로 느끼는 다섯가지 감각 중 냄새와 촉각을 

통해 장소를 향유한다고 여기겠지만, 수행적인 글쓰기를 

통해 인간의 숨쉬는 행위와 대기가 정동화 되어 말할 수 

없는 장소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은 지리

적 타자인 물방울의 입장에 집중하여 경관의 다양한 물

질성을 수평적이면서 관계적으로 접근했다. 이는 학생이 

행위하는 물질 그 자체에 주목하면서 인간과 타자의 경

계를 짓지 않고 상호 얽힘의 관계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준다. 특히 연구자는 학생이 자신을 의식적으로 

타자와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기보다는 타자의 신체에 

감응되어 발현되는 관계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로 자신의 

존재를 살피는 과정을 보고 정동적 관계가 두 물질적 존

재에 선행하는 현상을 포착했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은 여행지에 대해 의식에 기반한 인간 중심적 

인식과 감정을 재현하는 글쓰기가 아닌, 지리적 타자와 

정동되어 합리적 의식에 기반하지 않은 몸으로 체현하는 

글쓰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학생들의 정동적 글쓰기 수행물을 분석한 결과, 자신

이 수많은 지리적 사물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속도

와 강도에 따라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장소나 경관을 찍은 사진을 분석하듯이 대상

의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대상에 의해 

자신의 감각이 달라짐을 느낀다거나 평온한 기분이 갑자

기 격정적인 기분으로 변한다는 등 지리적 사물이 신체

에 주는 감응인 비재현적인 것들을 표현하느라 애쓴 흔

적들이 보였다. 먼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타자가 학생들

의 일상적인 삶과 합체되는 가상성을 드러낸 문학적 표

현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존재의 비재현성을 지리 교실

에서 표현하는 글쓰기 수행은 지리적 타자에 학생 자신

을 새기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생이 분열되고 부서

져 지리적 타자에 얽혀지고자 하는 몸체의 수행이다. 결

국 본 수업에서 주목하는 연구 수업의 중요한 결과는 정

동적 글쓰기를 통해 학생과 지리적 대상이라는 두 존재

가 질적으로 변해가는 관계성 속에 위치할 수 있음을 파

악한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지리 수업에서 지리적 대상에 대한 정동적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이 지리적 대상과 정동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밝힌 것이다. 정동은 인간중심적이고 의식에 

기반을 둔 ‘협소한 의미의 감정’과는 대조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리교육이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교과이므로 감

정에 기반해서 지리적 대상을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학생이 지리적 사물과 정동적 관계맺음을 

통해 상호공존이 가능한 수행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

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정동적 글쓰기를 지

리 수업에서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지리적 타자와 정동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정

동적 글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인간과 비인간을 동등

한 관계로 표현했고 지리적 대상을 추상적인 재현의 대

상으로 고착화 시키는 관행을 넘어서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에서 정의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과 대등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정은 학생의 태도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이 사회적･일상적 실천으로 연결되

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다만, 인간

의 개성과 진실함을 표출하는데 가치를 두는 좁은 의미

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성찰적인 인간성을 고양하거

나 지리적 타자에 대해 감정적 설명만 나열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지리적 타자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므로 직접적인 실천의 수행을 기대할 

수도 없다. 정동은 감정의 한정적인 범위에 국한되지 않

고 감정을 통해 촉발되는 신체적 변화까지 포괄하는 역

동성을 견지한다. 나아가 정신/신체의 근대적 이분법에 

균열을 내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지리적 타자를 마주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한다. 따라서 학교 지리에 감정을 

보완할 정동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지리교육에 정동의 도입을 위해 정동과 기존 감정과

의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정동은 지리적 존재의 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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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윤리성을 내재하며 인간에 

내재된 것이 아닌 동물･기계･자연현상 등을 연결하는 ‘사

이 공간’에 위치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정동은 마음과 

몸을 분리하여 마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카르트적 이

원론에서 벗어나 스피노자의 일원론을 따르고 있으므로, 

마음과 몸이 일치되어 진정성 있는 수행을 가능하게 한

다. 이때의 수행은 타자를 대상으로 삼거나 배경으로 두

는 일방적인 실천이 아니라, 신체가 타자에 의해 정동되

고 동시에 타자를 정동시킴으로써 상호간에 질적인 변화

를 겪는 진정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지리교육은 사물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집중함으로

써 생태관이나 환경관 같은 인류 공통의 거대 담론을 다

루는 학문이다. 따라서 지리교육은 인간이 지리적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윤리성을 기르는 방법을 추구하는 학문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리교육의 내･외재적 가치는 

정동과 많은 접점을 갖고 있기에, 정동은 학교 지리에 적

용될 수 있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상생

활에 행해지는 지리적 타자에 비해 우위를 갖는 인간중

심적인 사고와 신체적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의식적 

사고의 경계를 위해서라도 지리교육을 통한 정동의 분별

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동을 수업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 학생이 지리적 타

자와 정동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수업 전략을 

구성하였고, 이를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여행지리 수업에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

의 경험과 관련지어 지리적 대상의 재현성을 비집고 들

어가 이를 해체시키고 자신의 언어로 비재현적인 지리적 

사물을 표현하는 정동적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경관과 

장소에 대해 인간 중심적 감정을 재현하는 글쓰기가 아

닌, 지리적 타자와 정동되어 합리적 의식에 기반하지 않

은 몸으로 체현하는 글쓰기를 실천한 것이다. 학생들의 

정동적 글쓰기 수행물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수많은 지

리적 사물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속도와 강도에 따

라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동적 글쓰기를 통해 개방적인 관계성을 맺음에 따라 

두 존재(학생과 지리적 대상)가 질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이 지리 교실에서 펼쳐짐이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

로 드러났다.

본 논문은 지리 수업에서 정동적 글쓰기를 수행하여 

학생들이 지리적 타자와 정동됨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연

구이다. 지리교육 본연의 가치와 맥락을 함께 하는 정동

은 관계성을 통한 존재의 질적 변화와 생태적인 연결성

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리 교사들이 정동의 개

념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

고 학생들이 일상적 삶을 기반으로 하여 진정성 있는 수

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뒷받침 해줄 자

료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동적 글쓰기가 학생이 지리적 타자

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진정성 있는 수행을 하게 하고, 이

는 지리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색하였으나, 추후 이를 바탕으로 지리 수업에서 수행적 

글쓰기를 넘어선 다양한 정동적 활동들이 구현되는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

1) 정동 지리학을 있게 한 비재현적 지리학에 영향을 끼친 세 가

지 지배적인 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현상학으

로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생각이나 우리 마음

의 생각의 근거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대신, 우리가 이미 세상

에 내던져져 있고 세상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세계 내 존재(being-in-the-world)’

로써의 우리의 몰입적인 실천은 (해석되기 이전에) 그 자체로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주관적이거나 객관적(또는 재현적) 추

론으로 해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는 메를로 퐁티의 ‘살아 

있는 몸(lived body)’이라는 개념과 합쳐져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의 드러남은 몸체 및 몸체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두 번째 철학적 접근은 신생기론(neovitalist)적인 것으로, 스피

노자, 니체 베르그송과 같은 철학자들에 대한 들뢰즈와 가타

리의 재해석적인 작업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체화된 실천

에 대한 현상학적 견해를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보고, 인간이 

아닌 비인간적인 것과 종단이 아닌 횡단적인 힘과 연결이라는 

영감을 지리학에 제공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인간의 경험

과 지각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물이 무엇인지와 무엇을 하려

는 것인지에 대한 역동성에 관심을 둔다. 사람이나 사물에 내

재하는 정동이나 지각 대신 비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차이가 있

는 정동이나 지각이 있다는 포스트휴머니즘적인 견해를 보인

다. 세 번째는 데리다의 작업과 같은 후기구조주의 영향으로 

비재현적 지리는 텍스트, 의미화, 재현의 영역을 넘어선 윤리, 

물질성, 역학 관계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Cadman, 2009, 

456-457).

2) 관념론(이상주의)은 인간의 마음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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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해 인간이 세계를 바라본다는 인식론이며, 실재론(사

실주의)은 인간 본래의 지각에 자신을 일치시킨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론이다. 이는 지각

하는 주체인 인간과 지각되는 대상인 세계(타자)를 분리시키

는 사고이며, 인간이 따라야 할 형이상학적인 의식이 물질적

인 세상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adman, 2009, 

45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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